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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실과 수확의 계절답게 풍요로운 하늘과 바람이 이곳 불영사를 반기고 있지
만,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불자님들의 마음에 담긴 정성이야말도 어느 것에도 
비할 바가 없을 것입니다. 

자연을 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성성한 불영사에서 지혜와 자비의 음식인 사
찰음식 문화향연과 향기로운 음악으로 산사를 감싸는 축제를 개최하는 것을 
진심으로 축하합니다.

환경과 생명, 건강의 가치가 매우 귀중한 이 시대에 사찰음식은 무한한 가능성
을 담지한 전통문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. 더불어 사찰음식은 건강만을 챙기는 
음식이 아니라 삶 전체의 건강성을 지향하기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충
분히 훌륭한 음식이 있고 자연 그대로의 맛을 전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
지혜와 자비의 마음임을 바르게 이해하고 향유해 나가길 바랍니다.

복잡다단한 여건 속에서도 불교문화와 사찰음식의 우수성과 정신을 공유하기 
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의 원력과 정진에 격려를 전합니다. 

마음의 청명함까지 이루며 이미 5회째 뜻 깊은 행사를 많은 대중과 나누어 오
신 일운스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,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이 자
리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
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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